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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만찬” / 청지"1 1 훈련을 마치고 
꽃샘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봄이 점점 가까워옴을 느낄 즈음， 그 동안 이모저모로 준비했던 청지기훈련이 진지함과 은혜가 

운데 무사히 마쳐졌다 ‘주의 만찬’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청지기훈련을 마치면서 진정으로 감사했던 것은 성찬에 대한 진지한 
각성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간의 정지기훈련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주의 만찬’ 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묵상하 
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주에 베풀어질 성참여l식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는 영적 연합의 시간이 되기 

를 바란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 
‘내가 너회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끼고전 11: 23a) 

고린도교회’ 는 주의 만찬을 천박스럽게 행했던 어리석은 역사를 가지 

고 있대고전 1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항하여 성찬의 신 
비하고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거듭거듭 강조하며 교훈하였대고전 11징) 

그런데 성효뻐| 대한 왜곡은 고린도교회’ 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허망한 신 
화와 같은 세상의 교훈들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ξ뻐| 대한 소중한 

의미와 가차를 항하여 과격하게 도전했대딩전 1::J-v4) 사실 이 모든 것들 
은 성효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질서’ 를 왜곡시키거나 파괴하 
려는 사탄의 교활한 음모였다 어디 그 뿐이랙 거짓의 이비는 오늘늘때도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속으로 침입쨌고， 여전01 퍼스도의 성찬을 세상 
적인 것으로 바꿈으로 성결한 주의 식탁을 더럽히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혹시 우리도 주의 성찬을 왜곡시키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η” 사도 바울은 성효떼 자 
기 자신이나 어떤 사림삐 의해세심지어는 천시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 

며 예수 그리색꺼써 우리를 흔한 무한한 ，\[랑과 애정을 가지고 직접 제 

정하신 것임을 강조했다 그렇다. 성찬은 서|상의 그 어떤 예식보다 가장 
소중히며 가치 있는 예식이요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문제이다 다시 밀히 

자면 성찬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진적인 고통 을 내포하고， 그리스도 
께서 ε쩌 ‘심판의 주 가 되실 것을 경고하며， 예수 그리스도O멜로 경f늘 
의 은총을 채우)..1는 유일한 분 이심을 나타낸다 또한 성친은 자기를 희생 

하시는 ‘유월절 어린양 의 성품을 가장 절저하게 단앵하고， 그리스도께서 

죄와 A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한 영원한 제물이심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히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 

도가 해」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주 해」님이 되심을 깨닫게 된다 
성찬은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문저떼기도 i페 즉 꾀 죽으신 곳은 나의 죄가 있는 곳이며， 그가 

죽으신 것은 죄인인 나 때문임을 밀녕t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께서는 성찬을 너희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섰다 그러므로 성찬은 그리스 

도인들로 하여금 자기자t때| 대한 의로움과 경건흔뻐| 대한 자부심을 기꺼 

이 분쇄시키게 효빠 또한 성찬은 하나님과 인간 또는 주님과 죄인이라는 
너와 나 의 관계를 맺게 하여， 그리스도인들로 히여금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효떼 그리고 동시에 성찬은 성ξ뻐1 효뼈한 

모든 그리스도요들을 행뼈 그리스도처럼 ‘신적 고통 에 폼핸 십자 

가의길을요정효빠 

성찬은 인ι버 | 소멸시키지 못효κr 이것은 인a뻐| 의해 시작된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또한 성ξ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오직 

그분01어야만 효떼 그것은 주님께서 나’ 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 

이다 생객H 보라 우리는 다른 예식과 행사를 위해A는 얼D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개 그러나 정작 서|생|서 가장 귀한 성효뻐1 대해서는 너무 

나 무의미하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 때로는 주를 기억힘보다 시람의 존재 

를 높0 1 올리는 그릇됨에 빠져있딴 않은개 속01 뻐|석은 재|에서 벗 
어나서 맴을 새롭게 돌이떠 그분의 식맥| 진X영로 햄할 때이다 

(딩전1:1 6) 

떡과 포도쭈(셈찬의 표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기리시대 이것은 너회를 위히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외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 
대 이 잔은내 피로세운새 언약이니 이것을행하여 마실때마 
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고잔 11: 23b~2잉 

기독교 성례인 세레와 성챔1는 각각의 묘지가 있다 세례의 묘11는 

‘물’ (water)OI고， 성찬의 묘지는 ‘떡과 포도주’ 이다 특히 예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의 외적 묘지인 떡과 포도주는 물질적인 것이며， 믿는 자들 
뿐E떼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포흔연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징 

이다 주님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재료들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선택하셔 

서 자신의 영적이고 신적인 식틱의 생명앙식으로 심으셨다 

외적인 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의미이다 세례의 묘지인 물이 

귀중한 내적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성찬의 묘지인 떡과 포도주에도 이주 
귀중하고 존엄한 내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외적 묘지인 떡과 포도주는 모 

든 A밤뭘| 볼 수 있는 씨적이고 물질적인 것어| 비해서， 그 떡과 포도 

주에 담긴 내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영적이고 신비한 요소이다 비록 초라한 음식이지만， 그 떡과 포 
도때| 담긴 영적이고 내적인 자는 상상을 초월뼈 이 서빔의 어떤 것 

으로도 채울 수 없는 놀라운 ‘신적 7찌’ 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성찬의 묘지인 떡과 포도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개 

그것은 영적01고 신적인 공동체잎을 보여준다 한 돌 한 톨의 곡식알이 
모아지고 떻에}져서 떡이 되고， 포도 한 일， 한 알이 모O[자고 으깨어져서 

즙을 만텔내듯이， 에님과 동등한 본체이시Lf }V I를 비어 종의 형체 
를 입으신 그리스도를 본밭에 t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 

는 자들이 성친의 식투빼 초정된 것을 의미효떼 그래서 l거룩한 교제 

(때y communlOn털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에는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 
루는 영적인 연합의 신비가 존재효떼.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를 완씨드는 

X틸은 주님의 거룩한 공동뼈서 힘꺼| 기쁨과 고난을 나돼야 랜 그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Af7[.의 길을 가신 것처럼 희생과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운레자들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내면의 젝육체의 

소욕)과 외면의 적(마귀의 권서0에게 대흥면뼈 함께 싸우는 거룩한 공동체 

가되었음을의미효떼 

또한 떡과 포도주는 신자를 강건하게 하는 영의 앙식임을 의미효삐. 그 

리스도께서 나누어주신 이 초라한 음식에 내포된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 

인을 이 서|ε뻐|서 가장 강건하고 힘있게 하는 생명의 앙식이다 그렇다 

믿는 X틸이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01고 있음을 믿 
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생영의 앙식은 이 세상의 도전과 죄로 인히여 상 

하고 지친 영혼을 치료하며， 우리를 위히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던 주님 

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천국의 메시지가 된다 그러므로 이 세S뻐서 연약 

한 우리들은 성찬을 통해 AI속;객로 01늘의 능력을 힘입어야 랜 그리 

스도를 잊지 않도록， 그분의 명령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의 고통과 

물a』을 힘께 젊어지는 거룩한 공동처담 실아가도록 모일 때빠 행6빠 

효봐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함께 고난과 순교 그 

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신 신양 (lf.;ing 떠ith) 

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식틱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모기하고 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가 성찬의 식닥에서 버|푸A는 생명의 앙쇠을 받 

아먹고 나를 포기하고 그를 따라야 흔떼 이것이 그리스도와 내가 진정으 

로일치되는길이다 

초라한 떡과 포도주에 담긴 놀라운 내적인 의미는 초라한 십자개게 담 
긴 놀라운 내적인 의미와 같다. 배움과 이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은이i들기만 하면 하늘의 은총이 베풀 
어지듯이，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하늘의 문이 그를 

향해 휠짝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제정하신 초리한 성찬의 식탁을 

세상이나 인간의 것들로 장식하거나 혼홀하지 말라 주께서는 보잘 것 없 
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O[먹기만 효떼먼 5늘의 

은총을 넉넉히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 '1냄휩 렷인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다 자신 

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지불하신 주님 

의 대속과 구속을 기념하는 것이다 

성찬을 통해서 그의 죽으싶을 기념하는 일은 01나님의 장조와 재장조 

를 싣?꾀t는 일이다 인앤10에님의 장조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은총을 누 
렸듯이 성만찬을 통해서 드러난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잠된 연합을 이루게 하심을 묵상 

하게 효삐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성취된 01시야의 예 

언을기억하게효떼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을 
요정0[-는데，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빠 끄} 죽으신 이유를 서k뻐| 전해 

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 성찬을 받은 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다 더불어 성찬을 받는 7\ r들은 끄} 죽으신 이유를 세뱅l 

전해야 할 엄격한 의무를 가진다 

성찬의 식투뻐|서 우리는 세상의 상실때| 대한 하나님의 고통과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고통을 기억해야 효떼 세 

상을 흔현f 0비님의 한탄， 자신이 만든 인간을 심판의 불구덩이로 몰O넣 
어야 하는 의로우신 ‘장조주의 고통’ 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구원 
하려고 자기 아들을 죽음 가운데로 내몰아간 ‘성부의 고통’ 이 성찬의 식 

투뻐|흐굳고있다 

그러므로 성찬의 식트빼 가득한 해-1님의 눈물과 심묘메 우리에게는 
구속과 용서로 변화됨을 기억해야 효삐 이것은 그리스도꺼|서 그 몸으로 

길빌봐신 실제적01고 실천적인 사랑으로 말미E댔으며， 지금도 주께서는 

성찬의 식탁을 통해서 그 사링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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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1 Corinthians 11:23-34)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 

.. -A man ought to examine himse/f before he eats of the bread 

andd,’inks of the cup. 

The Lord s supper is one of the most sacred 

worship services in the House of God. Every 

Christian should join at the Lord's Table! It is one of 

the strongest reminders we have of Christ suffering 

on the cross. We have to remember His suffering. 

Today is the second time this year for our church to 

participate in it. There’s a lot of things going on 

here, at His Table, that you need to keep in mind. 

You really need to know what you have to do in 

order to be ready. 

The Lord's Supper is called a “coming together". 

“So then , my brethren, when you come together to 

eat, wait for one another" (v. 33). What does all 

together mean? Coming together is a mutual 

consent , a oneness , a special fellowship. It is a 

time when we, as a church , dedicate, consecrate, 

and share in Christ’s suffering. Believers get 

together, not one by one, but as a whole group. 

Remember, Jesus waited eagerly for all the 

disciples to come together at one table. 

The Lord ’s Supper is from the Lord. “For 1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1 also delivered to 

you ,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 He broke it and said ,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vv. 23-25). Paul received this revelation from 

the Lord. He received it and he delivered it! The key 

words of Jesus are,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The Lord ’s Supper was not made by the 

disciples, prophets, or leaders of the church. It was 

made by the Lord . That’s why it is so important. 

Paul is giving this notice because this admonition 

comes from the Lord by divine revelation 

The Lord ’s Supper is a commandment , not a 

suggestion. It’s not Paul’s advice. It is an order from 

the Lord. Jesus was serious about this command. 

He gave it on the night he was to be betrayed. In 

His suffering, He was brave and blessed the bread 

and cup saying ,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t’s a total commandment. Tell me, how can anyone 

afford to call themselves His and not obey this 

commandment? “Why do you call Me, ‘Lord, Lord ,’ 

and do not do what 1 say (Lk. 6:46)? Get the idea? 

A lot of people call Jesus, ‘Lord, Lord', but don’t do 

what He commands. The Lord ’s Supper is a 

command for all believers. If you call Him your 

Lord , then do it. 

The Lord’s Supper shows the Lord's death. It is 

a complete commemoration of His death. We meet 

around His thrown , bearing in mind His suffering 

and death on the cross. Without His death , we 

cannot be saved. It is totally through God’s love 

and grace that we find salvation from death and 

eternal suffering. You have to demonstrate this 

dedication. 

The Lord's Supper is not to be done just once, 
but periodically,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v. 26). This isn’t something you 

just do once in your life. This is something you do 

every time we g,et together. You ’ve got to do it 

every time . Until Jesus comes , this is something 

you must do. We are the witnesses of His 

resurrection , second coming , and total victory. 

That’s why we should continually come to His 

Table. 

The Lord’s Supper calls for an examination on 

the part of each participant. Before you come you 

need to examine yourself , “ But a man must 

examine himself, and in so doing he is to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For he who eats and 

drinks, eats and drinks judgments to himself if he 

does not judge the body rightly" (vv. 28&29). You’ve 

got to be serious as a sinner. Search yourself. Don’t 

come because of tradition. Don’t touch His body 

and blood without solemn thought. 

My dear friend , the Lord ’s Supper is such a 

blessing. Are you ready to take it? Are you ready to 

follow His order? Are you ready to recognize His 

death? Are you ready to practice this serious 

blessing until His return? Before you come, search 

your heart. Let us all pray, “Lord Jesus, you are my 

Master and King. You are pure grace. Thank you 

Lord. I obey your order. I will participate in this 

wonderful Lord's Supper, remembering your death 

and accepting your sacrifice. Amen." “ 

저1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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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일 설교 혀훌훌옐행홉훌뿔월앓톨흩l 

준뻐l'l 되쳤씁녀ηt? (고전 11 :23 ", 3겠 

“이켓은 녀:헤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켓을 행하여 나를 1 1 념하라 

... 사람이 자11를살피고그후에야 이 떡을 먹고 Dl 잔을 tlr설치니” 
갱생판목사 

성찬을위한준비 
주의 성찬은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가장 신성한 예식 가운데 하나 
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의 식탁에서 연합되어야합니다. 또한 주의 

성찬은그리스도께서 십자가위에서 당하신 고난을가장강렬하게 상기시 
켜주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딩하신 
고난을 반드시 기억해0받 합니다. 오늘은 충현교회가 금년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성찬의 날입니다. 이 거룩한 주의 식틱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할많은 것들0]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0] 정말로 알0야할 
필요가 있는 것들로써，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펼요한 것들 

입니다. 

함께 디이논 것 

주의 성찬은 ‘함께 모이는 것’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 
제들O}，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33절~ . 그러면 함께 모인다는 
것은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깨 함께 모이는 것’ 이라는 뭇은 서로 동의 
동뜯 것이요， 하나가 되는 것이며， 특별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의 
성찬은 하나의 교회로서， 헌신과 신성함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누는 시 
간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믿는자들이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모 
두가함께받는 것입니다. 기억히집시오. 예수께서는모든제자들이 한식 

탁으로함꺼l 나아외를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주께서 제정하시 컷 

주의 성찬은주께로부터 시작된것입니다. “내가너희에게 전한것은주 
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가지사축사하시고 떼 
어 기라사대 이것은 너회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 
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 
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δ바 하셨으 
니"(23~2히. 바울은 주께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았 
고 전달했습니다. 예수의 핵심적인 말씀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 
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찬은 저l자들이나， 선지자들， 또는 교회의 지당} 
들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주님에 의해서 제정된 것입니 
다. 이것이 성찬을 행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비울은 이에 대한 주 
팩를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이 훈계가주께로부터 옹신성한계시이기 때 

문입니다. 

주넘의 절대적인 영령 

주의 성찬은 일종의 제안이 아니라 단호한 명령입니다. 성찬은 바울의 

권면이 아닙니다. 성찬은 주의 명령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찬을 아주 진 
지δ}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은 배신당송}시던 범어l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 앞에서도 용감하게 떡과 잔을 들고 축사하시면서 이렇게 말 
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뼈 나를 기녕하라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입 
니다. 이 세%에서 어느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의 권위로 주의 
성찬에 초청할 수 있으며， 또는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녹 6:4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여， 주 
여”하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명령은 준행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찬 
은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구주로 부 

르신다면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셔야합니다. 

주념의 죽 o 심을 나타냄 

주의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냄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님의 죽 
으심에 대한완전한기념입니다. 우리는이 성찬을통해서， 예수께서 자기 
를 포기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참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 없이 우리는 절대로구원받을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영원한고통으로부터 구원을발견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하나님 
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헌신을 입증하셔0멘 합 

니다. 

정치적 O~ 행해야함 

“너희가 이 먹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질 때까 

지 전하는 것이니라"(26절). 성찬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한 번만 행하 
면 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때에행해야할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모든사간B따성찬 
을 행해야 합니다. 사광하는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부활과 재림과완전한승리를 증거해야합니다. 이것이 우 

리가지속적으로주님의식탁에나외야하는이유입니다. 

자기 자선 O← 삭펴야한 

주의 성찬은 참석자들 각자가 자신을 살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찬에 참여해l 전^댄을 살펴야할 펼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를살피고그후에야이 떡을 먹고이 잔을마실지니 주의 옴을분변치 못 
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28절~29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으로서 진지하게 지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예식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석해서는 안됩 
니다. 그분의 몸과 피를 엄숙한생각 없이 만지지 마십시오. 

성한올 ~]하 주년l 

사령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찬에는 이러한축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성찬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분의 명령을 따를 준비도 되 
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인정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진정한 축복을 실천할 준비도 되셨습니까? 이제 여 
러분께서 성찬의 식탁으로 나아오시기 전， 먼저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리 
고우리모두이렇게기도합시다. 

“주예수여， 

주께서는 나의 주인， 영원한 왕이시나이다. 
주께서 품으신 순결하신 은혜 

진실로감사드리오니 

주의 거룩하신 명령， 순종하게 하소서. 

지금， 

주께서 베푸신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오니 

나로하여금 

주의죽으심기억하며 

주의 거룩하신 희생의 제사 
가슴 깊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소서. 아멘”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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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짜2월 25필-26켈， 오전9시， 쳐12교육판 냐층 
2002 단기선교 국각소개 81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실시되는 CMTC 집중교 
육반이 2월 25일-26일에 개강합니다. 

3. 등록배 : 1만원 

1. 기 간 : 2002년 2월 25일-26일 

2. 장 소:제2교육관 4층 
4. 강의와시간표 

2/25 (월) 2/26 (화) 

저11 강 개강예배 타문화의이해 

(09:00- 10:30) 오리맨테이션 (김동하목새 

저12강 선교의의미와역사 단기선교의실저11 

(10:40-12:10) (차병준목사) (민병윤전도사) 

저 13강 팀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단기선교의실제2 

(13:1 0-14:40) (정은희전도사) (오태규전도사) 

저14강 비교종교학 전도운련 

(14:50-16:20) (김봉현전도사) (여국근목새 

저1 5강 국내외국인사역과선교 펴|회예배 

(16:30-18:00) (송길환 목사) 

(19:00-22:00) 부흥회(정헌민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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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갤운무엇인개? 1 인간의 쇠 
저는 이곳 춘천소년원 가위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대| 

태어난 죄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여l수 
님이 거|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 
리고많은죄를지으며 내가어려울때에만하나님을찾으며 

살았습니다 하치만이번 성경학교어| 참석하연서 다시 한번 
에수님의존채를댐고많은것을깨달았습니다 정말믿읍의 
힘이 얼마나위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에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하루하루를 앞으로 있을 심리에 대한 불안합과 초조 
합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성경학교를 통해 어| 
수님을엠고 나니 두려움은 없어지고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생킥때1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후로 지금까지 
저에계 조금씩의 번화가 생겼습니다. 마귀가 나를 찾아와 유 
혹할 때 어|수님을 생각하며 참계 되었고， 나쁜 생각을 하거 
나나쁜행동을할때랜지 누군가가나를보고내생각을읽 

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에수님이 
거|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위에는 저랑 
달리 주닝을 얻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그 사람을 내가 전도 
할 용기가 없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 이저1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마 
며 기뻐했습니다. 이저l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ïCl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J I쁜 일이 있어도 자만하지 않고 주 
님께 감사기도할 수 있는 저| 자신을 만들도록 노력하며 살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저에게 생각을 주시고 손을 
주시고 눈을 주신 하나닝꺼| 감사드립니다. 

하I-f삼 앞에서 죄f!f! Of흩 올링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신은 죄와는 별 관계없이 살고 있다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로 죄를 짓 
고 있지 않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정확하 
게 비추어주는 거울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5장에서 밤이 마치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게 되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녹 5:8)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인간 베드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악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대 인간은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의 바 
른모습을발견하게 된다. 사도바울은 “전에 법을깨닫지 못할 때에는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살 
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롬 7:9)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보니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 
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율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인간의 모든 죄에는 율법에 대한 불순종 
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셨다(레 19: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율법의 요구와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더 럽고 추악한 죄는 여지없이 드러 
나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불순웅’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죄는 항상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며 ， 또한 죄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오염을 동반하게 된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의 
심령은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렘 17:9) 이것은 죄가 단지 인간의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하 
나님은 오염된 마음 속 그 자체를 이미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부터 표출되는 모든 생각과 마음 역시 
이미 죄가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배치되는 인간의 상태와 성향과 
행동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지 않고 순종하면 
서 살 수는 없는 것일까? 물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한 본성 
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 자체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24)라고 탄식한 것이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 악한 본성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지옥불에 버 린신다 
해도 인간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 에 던 
져져 있지 않고 영생과 소망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죄악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의 무한한 사랑과 긍흘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주에 계속) (이성욱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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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삶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ηr? 빌 1:2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삶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그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픽의 동알한 고백이요， 간절한 기대와 초망 
이라고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은 우리의 삶에→일부분이나 특정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의 간 

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내 몽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아무 일에든지’ 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만나며 행하는모든일을의미합니다. 작고크고 중요하고사소하고 유명하고무명하고 쉽고힘들고등등의 차이와구별이 있을수없습니다. 모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굶주린 배를 채운 무리들이 서 

로 다투어 예수님께로 모여서 그분을 임금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 

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울로 하여금 모든 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 

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삶과 죽음 λ씨에 끼여있지만， 오히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0 1 더 좋 

기에 축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만약 삶에 매여있다면 이런 효백은 나올 수 없습디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 매여있고 

집착하는 삶의 부분들은 없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만약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진정 원한다변， 그 소망은 우리로 하 

역금 모든 얽매임과 집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길 원하는 사람은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 

여 더 유익하나，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며， 너희 자랑얀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 

- 방의 유익을， 상대방의 믿음찍 진보와 기쁨을， 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풍성하치를 원합디다. 이럴 

때， 가정과 교회 및우리가 속한 직장과 이웃에 그리스도의 빛이 온 

- 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방 준 영 (목사， 신흔가정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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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희，홍미경 부부(신흔가정부) 

저희는 2000년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 

은데 벌써 횟수로 2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더군요. 3년이 

넘는 긴 연애기간을 거쳐 결혼을 했기에 ， 그래서 서로에 대해 너 

무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기에 다른 부부들보다 더 쉽게 부부 

생활에 적응하고 원만할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생 

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 결혼 초에는 양가 부모님과의 갈등， 경제 

적인 문제 등으로 많이 다툰다고들 합니다만 저희 부부는 그 문제로 싸운적은 거의 없었 

습니다. 그 대신 성격상의 문제 ， 혹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연애시절 알고 있던 

상대방에 대한 허물들이 결흔 후엔 더욱 크게 보이게 되면서 그런 허물들을 지적하는)로 

매번 말다툼을 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지쳐가는 저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화해는 했지만 항상 서로의 잘잘못을 먼저 따져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서 다시 같은 일로 싸우지 말자고 다짐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다 

툼의 뿌리는 제거하지 못하고 내일 또 어떤 일로 다투게 될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 통안 저희는 큰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 

으면서 단지 대화로， 이성으로 잘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런 착각에 말입니다. 그러 

다보니 스스로는 변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변하기만 바라며 서로 감싸안으려 하질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결단하고 인간의 사랑하는 감정으로 노력을 해 

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은 노력과 사랑으로는 결코 해피 엔딩에 도달하지 못 

하고 언제나 미움과 단지 참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웅 그리고 후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만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할 때 모든 갈퉁이 깃털처 
럼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할 때 ， 진정으로 서로 

를감싸주는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 무엇인가 찜찜한 결론이 아닌 아름답고 행복한 결론 

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 

다. 무늬만 부부가 아니라 알맹이도 완전한 부부라고 ... 

(글쓴이 /홍미경) 

정 인욱， 이혜경 부부 (신흔가정부) 

명절이 며칠 지난 후， 한 가정의 며느리로서 큰 일을 해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년 명절 때마다 명절 증후군이란 말이 나올 만큼 우리나라 며느리들 

은 할 말이 많다 나 역시 명절 한 달 전부터 표 예매로 시작해 연휴 마지 

막날서울에 도착할때까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명절 전에 꼭 준비해야 될 가장 큰 한 가지가 시험들지 않기 위한 기도 

준비였다. 생활환경이 달라 어려운 시댁에서 내 마음 지키기가 힘들기 때 

문이다. 믿는 집안이라도 결코 예외일 수 없었다. 명절날 제일 큰 일은 

‘신앙지키기’ ,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하기’ 였다. 올 설도 그렇게 보내고 

올라와 주일예배를 드렸다.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을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코람데오’ 였다( ‘코람데오’ 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 .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가? 시댁 식구들을 색안경을 쓰고 보지는 않나? 날 합리화시켜 힘든 일을 

시키는 사람을 싫어하진 않나? 내가 시댁 식구들에 대해 품는 마음이 과 

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당한가? 나는 내 감정 속에 휩싸여 하나님을 

뒷전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댁 식구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불편하여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 

음 또는 내가 부당하게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코람데오 정신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생각 

해봤다 

내 가정의 남편과 자식， 시댁 식구들 앞에서 망각하고 있던 단어 ‘코람 

데오’ . 결혼하면 가훈으로 삼고 싶었던 단어였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라 

도 ‘코람데오’ 가 우리 가정 속에서 아니 내 속에서 살아 불타길 바란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의 모습을 떳떳 

하게 내세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조금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글쓴0 1 /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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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흥과 니눔 

I한국교회사l 
L .J 

교육선교 

초71의 선교활동(1) 

선교사들이 남긴 업적 중에 또 한 가지는 교육사업이었다. 교육사업 또한 전도를 

위한 방편이었지만 한국의 근대교육사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 선교 초기 ， 한국인 
들 다수가 문맹자였고 기본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 학교교육은 효과적인 전도 

를위해서도필수적인과제였다. 게일(Gale)의 말대로 “복음의 전수를위한준비 단 

계로서 교육은 필요”하였다. 

한국에서의 근대교육은 1886년 아펜젤러가 배재학당을， 스크랜톤이 이화학당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 근대교육의 효시인 배재학당은 학교 문을 열자마자 

학생들이 몰려들어 불과 5개월만에 학생 수가 32명에 이르렀다. 이처 럼 학생들이 

늘어난 것은 종교적 관심 때문이 아니었다. 영어를 배워 출세하려는 현실적 목적이 

었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적 욕구를 갖고 학교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읽거 

나 선교사들의 예배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으 

니 1887년 7월 24일에 세례받은 박중상과 같은 해 10월 2일에 세례받은 한용경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또 언더우는 1886년 고아원형식의 학교를 시작하였는데 이것 

은 후에 경신 학교가 되었고 1887년에는 엘러스(Miss Annie Ellers)양이 정신여학교 

를 설립한 이래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도 선교부가， 혹은 

지역 교인들과 합동으로 설립한 기독교 학교들이 계속 늘어났다. 선교부에서 운영 

하는기독교학교는초기 교과목에서 한문 · 역사 · 지리 · 수학·과학등 일반과목 
에 많은 비중을 두었고， 예외없이 성경과목을 포함시켜 기독교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했다. 궁극적으로 학교는 ‘한국을 복음화시키는’ 도구였다. 

그러나 기독교가 민족의 종교가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있었다. 식 

자층의 기독교관은 아직도 부정적인 것이었다. 민중계층이야 병원이나 학교를 통 

한 선교 활동을 은혜의 행위로 받아들였고 그만큼 기독교에 대해 개방적인 분위기 

였으나 식자계층과 지배계층에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펼치는 의 

료 · 교육사업으로 인해 종래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던 그릇된 선입관이 많이 해소 
되었고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사라지게 된 것만은 사실이다 결 

국 교육사업은 의료사업과 더불어 복음전파의 중요한 방편이었다. 

뚫아:t꺼! 하는 껏들 
9교구중계 1구역 

구역찬 : 오광순정사 

중계 1구역에는 유난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았 
다. 그리고 구역원들이 오 

랜 시간 구역에 옴담고 

있어서인지 구역에 대한 

애착이 컸다 가족모임 

을 미루고 오는 구역원도 있었고 결혼식 동의 날짜도 가능하면 금 

요일은 피해서 잡는다고 했다. ‘충현의 만나’ 에 찬송 해설을 첨가한 후로 처음 탐 
방한 구역이었는데 찬송 해설을 적절히 활용해 은혜로웠다. 

구역원들의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 

보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를 나누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리는 오직 주만 보고 

있는가?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시는데 아비 의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고 말한 사람과 

같지는 않은가? 한 성도는 자기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아비의 장사를 지냈을 

것이라고 부끄러워하며 고백했다. 다른 성도들도 열의 아홉은 그럴 것이라며 반성 

하고 회개했다. 또 한 성도는 구제를 은사로 생각하고 ‘돈을 조금 더 별변 구제를 

시작해야지’ 라고 세상과 연관지어 생각했는데 재산이 늘면 늘수록 ‘좀더’ 라는 생 

각으로 구제를 미루게 되었다고 고백하고는 회개했다 구역원들의 회개와 나눔은 

진지하고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옳고 그름을 아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변 자꾸 분별력이 없어진다며 배운 말씀이 항상 머리 속에 남아 있도록 뿌 

리 깊이 말씀을 박아 놓자고 권유하는 성도도 있었다. 

각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뒤를 

돌아보게 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 였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 

치고 주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성도된 자의 본분이 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녀 

를 잘 되게 하는 것인데， 자꾸 공부를 강요하게 되고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만을 가 
르치게 된다는고백이었다. 이것은모두가공감하며 부끄러워하는고백이었다. 
중계 1구역 성도들은 숨김없이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 들을 고백했다 이 런 

솔직한 회개와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의 증표이며 변화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끝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룹는 것은 성 령님 이 하시는 일이 며 

하나님께 온전히 가기 위해 성령님께 매달려야한다고서로에게 권유했다. 
(권요셉기자) 

+양호실 하나님이여， 내 속이| 쟁한 마옵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H롭께 하소 

서， 주의 구월의 즐꺼용올 내께 힐북시격!시고 ~f월하는 엄령을 주샤 나를 불드소서 

(시연 51 : 1ò， 1Z) 

5교구 한정자(여'62세) 혈소판 감소증(피가 마르는 병)이 호전되었습니다. 믿음으 

로 지치지 않을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칙수영(납57세) 암 제거 재수술 후 자가 치료 중입니다. 건강이 회복되어 신앙생 

활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0교구 박종옥 잡샤(남68세) 간경화로 약물 치료 중입니다. 간암으로 전이되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2교구 융여원(납60세)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했으나 수술 후 빠르게 회복되어 

곧퇴원합니다. 감사함으로신앙생활잘할수 있도록기도부닥드립니다. 
최순자권사r여'61λjJ) 25일 폐암수술 예정입니다， 수술이 잘 되고 병이 치유되도 

록기도해주세요. 

감장희(여약'80세)이성섭 집사모친 교통사고로척추， 뇌신경을다쳐 지난 19일 

수술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가족 모두 기도 중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분희 정도(여83세)다리골절과 간경화로 치료 중입니다.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 

내며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나라민속명쟁이 분주힐속어|서 ζ| 나갔습니다，그시끄통안 하나님은우리 1f쟁의 어느곳에 

l 껴|썼을77f요 ? 하나님을 양한 우리의 마옴을 다시 한번 새롭께 하고 하나님의 온허l를 11억하며 그 분올 

| 따르는 삶을 낳아야겠습니다， 

~H"J~?t님 "! .. !:. ., T ‘ o 
한 커Q C 커→P 

20 ,'‘ 20 

긴 터널에서 이제는 빠져 나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 

님께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무 것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인생의 

절반을 보낸 시점에 와서 하나 

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하고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남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 웬일인지 시골에서도 자주 눈에 들어오던 교회가 아무리 주위를 살 
펴봐도 없었습니다. 무작정 걸으면 나오겠지 하고 걷다가 발걸음이 멈춘 곳은 고풍 

스럽고우아한건물양식의충현교회였습니다. 익히들어오던교회를보며숭이 벅 
차오름을느꼈습니다. 

새가족부에 등록을 하고 보니 교육체계가 좋았고， 따로 성경을 배운 적이 없었던 

터라 참 감사했습니다. 처음 이끌어 주신 담임 선생님 또한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우 
셔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남편과 딸들도 예전 같으면 교회 가자면 늑장부리더니 이제는 즐겁게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새로워 알을 깨고 나온 병야리가 미지의 세계를 동겸하듯，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느끼면서 성장해 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사랑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남은 인생을 방 

황하지 않고낡은 것은버리고하나님의 새 것으로바꾸며 사는순종의 삶을살아야 

겠습니다이복임 성도-새가족부) 

·n:엽·톨파5톨 
283장 주 앞어l 성찬 받기 위학역 

영국 교회의 에드워드 헨리 비커스테쓰(Edward Henry Bickersteth.1825~1906)주교가 1872년에 쓴 성 
찬 찬송가로， 주제를 lfof거| 부각시키며 시적 표현이 아름답고 리듬이 순수해 상쾌한 감정을 준다 

주님의 살과 띠를 먹고 마심으로써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한 나머지 떨리는 마음으로 부 

르는 찬송이다 성찬의 근본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희생을 영적으로 자신에게 적용시키며 주 

님의 재림 때까지 그 구속 사역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대고전 11 :26) 그렇다면 성찬식에 평소 어떻게 대 

비해야 하는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칠저하게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십자가의 의미를 

갚이 묵Sf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 

는 자는 그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 

1절 비록 주의 성찬어/ 참여하였으나 조/인된 옴으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 

러나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띨며 꿇어 앉연니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이다 

2절 주님꺼/ 가'l}f이 갈 수 없는 조/인이미 주꺼/ 가까이 갈 수 있는 화친의 말씀만 간구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3절 한 번만 주님의 응싱 들어도 마귀의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4절 실컷 방황하던 죄인이 와 보니 이미 주님이 나를 유/하여 십자기에서 끄/ 흘리λ/고 죄를 대속하셨 

고， 온 성도들과 함께 환영하며 주의 잔치에 앉아 먹으라고 멍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다 

5질 주의 떡과 잔을 븐띤니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시자는 것이다 

셋째단 전체를 크레센도(점점크게)하여 넷째단에서 강조한 후 디미뉴에도(점점여리게)한다 주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띨리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부른다 (찬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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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차의사명 영척인 

박 경 배 (외선부교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직분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그것을 보고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훈련시키는 사명을 
담당하는자리입니다 즉， ‘우리는앞으로영원히살존재’라는것을확인시켜주는자 
리입니다. 그래서 만약 목사님께 ‘세상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달라’ 고 한다면 그것은 
목수에게 고장난 시계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에는 

이와 같은 일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말씀 아닌 사람중심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 
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중심의 신앙풍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다릅니다. 철저히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사람이 대신할 여유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대신한다 해도 성도들이 대번에 알아차 
릴 정도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 

님과 십자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충실합니다. 우리는 이 에 자부심을 가 
져도 좋을 듯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명예욕만큼 유혹적인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 

왕이면 여러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고， 세상 사는데 힘 
을 주는 이야기로 존경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런 유혹을 떨쳐버 리 
기란 매우 힘듭니다. 부처도 모든 유혹은 벗었지만， 존경받고 싶 
어하는 유혹만큼은 버릴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자신을죽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시 오실 그분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겐 ‘그는 흥 

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요 3 :30)하는 

자체가 십자가의 길인 것 같습니다. 

-----------------------------------------------------------
후빼요 l 수념，활쩨 

올해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이름뿐이었 

오랜 교회생활 중에 처음으로 주님께 봉사를 시작했기 때 
문이다. 언제부터인지 ‘그 동안 주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 
데 ， 나는 받기만 한 것이 아닌가? 더 늦기 전에 ， 아직 기운이 있을 때에 그 은혜 
를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에바다부 

에서 보조교사를 시작했다. ‘나같은 사람이 해도 될까? 잘 할 수 있을까? 망설 

임과 두려움도 많았다 생각할수록 나의 흠집과 모자란 점이 떠올랐고， 준비가 
덜 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나? 나의 생활은 어댔나P 나의 말과 행동은? 등등， 

정말채우고고쳐야할점이 너무나많았다 그때，봉사는내가하는 것이 아니 
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내놓으면 주 
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면서 주님 뜻에 합당하 
게 써주신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감사뿐이다. 내 
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준비가 덜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 

직은， 아직은’ 하다 결국은 못하게 되었었고. 

이렇게 에바다부에서의 생활은 시작되었다 지금도 매번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봉사를 통해 주님의 새로운 사랑과 가르침을 다시 깨닫게 되었 
다. 내가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부족한 나를 깨 

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양육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 것이 
다. 봉사를 통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부 
분， 없었던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열심 

히 따라가야지’ 다짐하면서 주님께 기도한다 

‘혹시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해주세요. 지치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세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주님께 

매달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의 감사와 열심이 식거나 변질되지 않고 시 
간이 지날수록오히려 더 커지도록주님이 믿음을키워주세요. 제가하고싶어 

서 하는봉사가아니라주님이 원하시는봉사가되게 해주세요. 아멘. ’ 

조 성 수 (에바다부 교사) 

m s 

23. 생협|와 서|휩|에 판하여 

h c e f a C 

7낀 0[ 1 (-? (2) 

(1) 성검|의 의의와 효력 

녕려|는 하나닝이 적정 쩌|정해 주션 켓으로써， 그리스도와 그 주시는 온혀|를 나타내고 그 안 

어| 있는 우리의 판엄올 견고하께 하며 교효j이| 속한 샤랑과 서|닝이| 속한 샤랑올 뚜렷하께 구멸 
하는 켓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틀로 하여금 하나닝의 멀씀올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닝 

올 업숙하꺼l 성11도록 õfll 위뻐 제|정된 켓업니다， 모든 생려|이l는 표와 그 뜻하는 껏 사이(커| 
엉젝 판껴| 복은 성려|적 연힘이 잊습니다， 그러므로 옐채I (여|수 그리스도의 날과 띠)의 명쟁이 

그 표(생한의 떡과 포도주)로 불려쟁니다， 성려|의 효력온 그 성혀l를 딩t생하는 사혐의 경건이 
나 의도어! 닿려 04. ];1 않읍니다， 그껏온 생령의 역샤와， 그리스도깨|서 녕려|를 저|정하샌 멜씀에 

의해 나타나는 갱업니다， 그 멜씀에는 생려|를 뱅δ}라는 주닝의 명령과 생혀|를 t양당Õf께 벌는 

사랑들이| 대한 유익한 약속이 포힘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깨|서 제|정하샌 녕려l에는 오젝 두 

까지 녕권1， 즉 세려|와 녕한이 잇습니다， 이 두 성려|는 아무나 버풀];1 못하고 반드시 업법적으 

로 안수를 벌온 목샤이l 의해 집앵되어야 협니다， 

서|검!는 예수깨|서 저|정하샌 샌약의 녕려|업니다， 그갱온 유명 교효J (보이는 교회) 어| 엄숙하께 

까업시격|는 껏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깨| 쟁불입올 벌고 중생과 샤죠l와 하나념깨1];앤올 몽 

언하는 온혀| 언악의 인힘을 의미힐니다， 이 생려|는 세생 끝낳까지 교호j 안이|서 쟁행휠 껏입니 

다l 성려|에서 샤용하는 외적 요소는 물업니다， 업법적으로 안수를 벌온 목샤ìf 이 물로 생부와 
생];f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려|를 버풀께 핍니다， 세권l 벌올 샤렴을 반드시 물 속이| 장끼께 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서|려| 벌는 사랑의 머리 위에 불올 봇든];1 뿌려서 비|푸는 껏이 업당한 
범법업니다， 그믿스도를 }날저|로 믿고 운종힐 껏올 공적으로 고빽하는 녕도틀뿐만 아니라 부 
모까 다 믿거나 한연만 멀는 녕도의 유아도 세려|를 벌을 수 앗습니다‘ 서|려|흘 모독하꺼나 무 

시하는 갱온 큰 조j악입니다， 그러나 서l려|를 벌];1 않은 샤람이라고 해서 중생한 사렴이 아니리 
고 멜힐 수 없고， 세려|를 벌온 샤람온 모두 중앵했다고 멜힐 수도 없습니다i 그렇다고 해서 서| 
려|와 구월이 불ìf분의 판껴|이| 잇는 갱온 아닙니다 서|려|의 효과는 그갱이 쟁es되는 시끄어|만 

벌앵한다고 멜힐 수 없];1 만， 이 세려|를 바르께 뱅힘으로써 하나념깨|서 약속하샌 온허11f 하나 
념의 뜻이|따라일정한때이l 연령의 1çf이 없이 어른이나。}이어|께한뀔강이 녕령으로멜미암 

아 저|공필 쁨만 아니라 }날재|로 부여댐니다， 이 세려|는 누구어|께나 탄 한 번만 벼|풀어야힐니다， 
(김경배 전도사-정년1부부지도) 

(2) 서|려의 의의와효력 

v/ w，션 1-1/ 0_' ζ 
"i .• }7 ε 

하박국을 읽으실 때， 각 장별로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는 

1장에서는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나타나고， 2장에서는 하 

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박국서에 나타난 두 가지 질문의 의미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묵상한다면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선지자의 이러한 질문 

은 인간이 다락한 이후로 모든 시대에 늘 존재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질문과하나님의 대답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펀 73펀’ 을 함께 읽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 2장 4절 하반절이 그것입니다. “그러 

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But the righteous willlive by his faith)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하박국서를 이해하는 실마리이며 ， 신약성경 세 곳에서 인용되어서 기 

독교의 중요한 영적 진리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하박국서와 신약성경에 

서 각각 어떠한 의미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해 

당구절은 로마서 1:17, 갈라디아서 3: 11 , 그리고 히브리서 10:38 입 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들에 의해 잭망 받아왔던 유다 민족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선지자에 의해 민족과 열강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다스리 

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를 깨닫게 될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말씀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총체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 

던 것’ 입니다(1 : 2). 하나님은 정직한 질문에 대해 책망하지 않으셨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 

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에게 불어닥치는 심판과 멸망의 아픔 속에서도(3:3~ 15) 하나 

님을 향한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3:2 ， 1 7~ 19). 빛나는 영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 

님의 계시를 노래하게 된 하박국! 여러분도 그와 같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위대함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 5:6). 
흔ï，..닉 ̂  ~ , 1= 

f。

Z FIJF캉 (11ιbιkkuk) 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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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벚셰 

월 。El 주일예배 (장로) 친앙예배 수요예배(권Af) 

11 m W V (안수집시) 
11 

3 이갑재 김단용 Ln4A 니H-。 김의철 김광남 박종현 벅인자 손숙자 

3 
10 이태식 이계인 박홍규 배춘식 황영일 박문태 전성자 7디1 τ )-. 
17 최지융 정태두 노영한 ~{그Lλ 닙4 박철구 박창서 전현신 성춘순 
24 정챙길 신상수 강철형 고제승 키디 여 。으」 그0-'"츄-타「 장명자 이현자 
31 이정우 김천채 강모용 임무천 최대원 이훈장로 황선혜 김군자 

일림 

3 나승연 군(나상영 집사， 박꺼순 집사의 아 

들， 5교구)과 강혜진 앙(강대열 씨 1 김창 

순씨의 딸)/ 3월 l일(금) 12:00 ， 복지관 

4 신동식 군(신용한 집사， 김현자 타교전도 

사의 아툴， 7교구)과 횡성숙 앙(황택진 집 

사， 홍현기 집사의 딸， 17교구)/3월 l일 

(금) 13:00 ， 갈릴리흥 

5 허은욱 군(오길자 집사의 아들， 15교구)과 

김복주 앙(우갑순 씨의 딸)/ 3월 l일(금) 

14:00, 국민일보 사옥(CCMM빌딩) 1층， 

코스모 2훌 

1 장학헌금 
오늘 1부5부 예배시 드럽니다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바합니다 

1 김시암성도 
(김창기 집사 장인， 김경숙 집사의 부친， 

2교구논현11구역)/7일 별세 ， 9일 장례 

2 김금복성도 
(김해길 집사의 부친 ， 8교구구의3구역) / 
8일별세， 9일장례 

3 김수금성도 
(정위식 집사 장모， 김옥희 집사의 모친， 

2교구 삼성3구역)/13일 영세 ， 15일 장헤 

4 김보순성도 

(서병숙 은퇴집사의 모친 ， 9교구 장안구 

역)/ 16일 별세 ， 1 8일장례 

5 박용주성도 
(조은신 집사의 시모， 8교구 워커힐구역) 

/ 1 9일별세 ， 2 1일장례 

모임 

1 징로뭘요새벽기도회 
일시 ’ 25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인수집시회 화요새벽기도회 
일시 26일(화) 새벽기도회 후 

징소 교육관 109호 

3 진앙위원회 임시 부대장 총무 언속회의 
일시 오늘 5부에배후 16:00 

장소 찬양위원회실 

4 교구위원회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선교관 5층(당회실) 

5 는|배전도회 연합회장월례회 
일시‘오늘 15:1 5 

장소 칼빈흘 

6 교정진도회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에다니훌 

7 권사회 3.4지회 월례회 
일시 27일(수) 수요l부 예배 후 

E암 갈릴리흘 

결온 

1 이동환군(이용호 집사， 전옥순 집사의 아 

을 15교구)과 유주화 앙(유통희 씨 ， 윤양 

자 성도의 딸， 17교구)! 28일(옥) 12:30, 
갈링리홀 

2 박병일 군(류남우 타교권사의 아들， 1교 

귀과 김영희 앙(김은동 집사， 김연단 집 

사의 딸， 16교구ν 3월 1일(금) 11:00, 갈 
렬리훌 

킥녀전~õl 
남녀직원모집 

충현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회에서 근무할 남녀직원을 모집합니다 
1 바울 9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에다니홀 

2 요한 14지회월례회 

일시 오늘 19:00 

장소 이관호집사댁(ft<Í734-49 1O) 

3 베드로 7지회월례회 

일시 28일(옥) 19:30 
장소 큰댁설렁탕 

4 베드로 9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베다니흘 

1. 자격 

1) 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로 세례를 받은 자 2) 만 30서| 미만인 자 
2. 근무직 

1) 서무 교육 음영무경력자도 힐 경리 홍보 부문 
3. 제흩 서류 

1) 자필 이력서(사진 접부 2) 주민등록등본 3) 자기 소개서 
4. 저|훌 일시 2002.3. 24. 
5 서류제흩처및문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교회 사무국 (전화 552- 8200, 교환 401번) 

밤1*; 흉행-.쇠 

r- 수화홍역차양성반 7M강 
일시 ‘ 3월 10일 -6월 23일(16주간) 매주일 1버5:00-까1얘6:‘:3 

장소 초급교 511 호)， 중급(교 510호)， 고급(교 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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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E뱅 단웬 R정 
일시 2002 2 대상 소년부부터 누구나 

문의 내선 210 / 송재월선생님 017-41 7-6018 
유치부 껴홍수헌회 

일시 25일(월)-26일(화) 장소 교육관 205호 

~~매 ar 봉사 보정 
예배 실황중계 카메라봉사하실 분을모집합니다 

12주교육후봉사하실수있습니다 

일시 인원충원시까지 /문의 본당5층음영실 

대상 고등부， 대학부， 정년부 회원 

신혼 7r정부 껴용수앤회 
일시 2월 28일(목) 19:30-3월 1 일(금) 16:00 

장소 충현기도원 

중퉁I부 껴용수현회 
일시 : 26일(화)-28일(목) 장소 ‘ 충현기도원 

냥녀션도회 션호셰비나 밍 영성훌현 
일시 3월 5일(화) 19:00 징소 길힐리흘 

대상 각교구 전도회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1 부서기 ， 

부회계 ， 전도부장 

종동3부 껴홍4련회 
일시 25일(월)-27일(수) 장소 충현기도원 

감사위원회 상반기 정기감사실시 

금년도상반기 정기감사를아래와같이 실시하오니 각부서의 회계는감사자료를준비하시어 감사를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대상 
각 기관별 2001년도 결산 / 각 기관벌 2002년도 1월분 시산 

2 감사실시기간 2002년 2월-3월말 3. 감사실시장소 , 저11교육관 208호 감사위원휘실 

4 제출서류 시신표，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 등 증빙절， 시재헌금 또는 예금통장 

K--r--;:J 
」렌효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
112 최정훈 청년2부 130 7니l혀 。서「 11 청년2부 남경자(1) 

113 이경회 청년2부 131 조현석 11 에바다부 
114 오영하 베드로 132 백숭혜 13 고퉁부 
115 김용회 한나 133 임선미 19 중퉁부 김예진(4) 

116 김채균 소앙부 김종홉(7) 134 박효진 19 중퉁부 민경애(16) 
117 김태자 베드로 이진규(6) 135 이익훈 19 고퉁부 김상혁(17) 
118 김상회 9 바울 김옥냥(9) 136 김영래 19 고동부 

119 장원미 14 챙년2부 정정근(8) 137 조정훈 19 고등부 백숭혜(1 3) 
120 이현숙 15 루디아 장세복(10) 138 김상형 19 고퉁부 강임구(1) 
121 정태용 16 베드로 139 김정호 19 고퉁부 
122 이영 16 마리아 140 석근경 19 대학부 
123 이은혜 19 청년1부 고태진(]6) 141 김지현 19 청년I부 
124 최혜진 19 청년1부 최정식(11) 142 김태숭 6 청년1부 
125 유현욱 19 청년1부 최정식(J I) 143 김선용 19 청년l부 
126 선호철 4 청년1부 신화영(4) 144 김준형 19 청년l부 
127 장숭영 청년2부 145 전은숙 11 청년2부 신용원(4) 

128 김회닝 에스더 윤흥자(7) 146 박동현 19 청년2부 박동환(4) 

129 박광하 베드로 우영래(]6) 147 엄세진 19 청년1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0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3월주일 및수요예배기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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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츠강튼t엠 A백원 j 

충현趙l 
l~강냥Ef워 

르네상스t탱 

'2옹선Íf우 

윤11원 

1f니어 " , 역%변(1번웅구) 상성 → 

| 예배 안내 | 
구분 시간 장소 

오전 7‘이 본당 

II 오전 900 보」 얀 u 

주 일 예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여 베 

w 오후J:(~(외국어옹A챔빼 본당 
V 오후3:00 본당 

(젊은이가드리는예배 ) 

찬양예 배 오후 5:00 보」 안 U 

수요 예배 l 오전 11:00 D 오후 7:(삐 본당 

금 요 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 

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주소서 

@김 원로목사 및 모든 교역자가 

복음위에 굳게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 

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 

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힘쓰게하소서 

a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 

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 주어 

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 

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 

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 

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 

소서. 

!I ~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11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 

|l 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l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 

11 서 

위임목사 김성관 

시무장로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윤인현 최대원 엄필성 강모용 오정헌 서광진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이 훈 남선우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류병희 노경묵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김천채 이창호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차신득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윤성철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이하영 이병옥 안종욱 최명환 임무천 고광환 

이종섭 최기홍 이갑재 진홍용 전홍렬 
찬앙감독 강임구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여전도사 ι 

정홍식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정연희 김정자 송향자 신통자 윤인숙 
UI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백명자 김정연 
Tιr 

「 T• 

。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최지윤 조옥자 강덕펼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닙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강철형 교정전도사 박양덕 
b , 

~~ 
~ T E 선교전도사 정은희 

고제승 김영은 
· 단기선교사 강기엽 진、드-;11 「며-， ~ι 

단기평신도선교사 최은아 
l 협력선교사 허요셉 ( 


